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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문제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의 관계에서 우울과 또래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만14세에서 만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646명의 데이터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v.26.0)와 Process Macro(v.4.2)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다. 둘째, 우울과 SNS중독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SNS중독에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매개하며, 우울과 SNS중독의 관계는 또래애착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의 통합적 실천개입 및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초록
          
        

        
          Based on the problem behavior theory, this study aimed to test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and peer attach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related stress and SNS addiction.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teenagers aged 14 to 18 nationwide who were using smartphones from September 20 to October 11, 2022, and data of a total of 646 people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SPSS (v.26.0) and Process Macro (v.4.2) a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related stress and SNS addiction. Second, peer attach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NS addiction, showing a moderating effect. Third, depression was mediated in the process of academic stress on SNS addi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NS addiction was found to be controlled by peer attachment, confirm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practice implications for youth welfare and the study limit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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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s의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네트워크 온라인 서비스를 뜻한다. ‘2020년 한국 인터넷 백서’에 따르면 SNS 이용률은 2019년 47.7%, 2020년 52.4%, 2021년 55.1%로 전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0대(6~19세)의 주 평균 SNS 이용 빈도는 29.2회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SNS 서비스 순위는 페이스북 49.8%, 인스타그램 29.6%, 카카오스토리 7.1% 등으로, 청소년 세대에 있어 소통과 가장 빠른 정보가 공유되는 SNS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김윤화, 2022). 그러나 한국은 2000년대부터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고 네트워크가 잘 구현된 나라라는 평가를 받으며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의 99% 이상의 보급과 SNS이용률(한국인터넷진흥원, 2019)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가장 빠르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SNS중독’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SNS중독은 청소년들의 문제적 행동 중 하나인 SNS 이용에 대한 강한 욕구와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위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 Jessor(1977)는 문제행동 이론(Problem Behavior Theory)을 제시하였는데, 이 이론에서 Jessor는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문제행동이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문제적 행동이 3가지의 체계(PPB: Personality system, Perceived environmental system, Behavioral system)로 서로 연관되어 작용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Jessor et al., 1991; 현안나, 2012). 성격체계(Personality system)는 가치, 신념, 자존감, 정서 등이며, 인지된 환경체계(Perceived environmental system)는 문제행동에 대한 인접 주체들의 기대와 관련된 사회적 영향요인들로 부모 및 또래집단의 관계들이다. 마지막 구성 요소인 행동체계(Behavioral system)는 성격체계와 환경체계의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며, 약물 사용, 음주, 도박 등 다양한 문제적 행동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서동백, 김성재, 2017). 이에 본 연구는 성격체계와 인지된 환경체계가 행동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성격체계에는 정서영역인 스트레스와 우울을 인지된 환경체계에는 관계영역인 또래애착을 행동체계에는 SNS중독을 대입하여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하며, 스트레스 수준과 심각성에 따라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한다(Lazarus & Folkman, 1984). 특히 성장기의 전환점에 있는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 및 심리발달, 가족과 사회의 기대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 강박증 등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와 가출, 약물의존 및 자살 등 행동상의 문제들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장정현, 고재홍, 2010). 한국은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상의 특성에서 오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입시 위주의 사회문화적 압박으로 인한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희자, 2007; 김진웅, 홍서준, 김욱진, 2020). 학업 스트레스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성적 때문에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긴장, 시험불안, 근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오미향, 천송문, 1994).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스트레스 중 학업관련 스트레스의 평균이 가장 높으며(박소영, 문혁준, 2012),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일상스트레스 중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6%로 초등학생이나 대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학업 스트레스의 압박이 심각하게 나타났다(강선경, 권진, 2021; 이정인, 2022).

        또한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 우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주목되기도 하는데(김현순, 2014; 윤신애, 채규만, 2016; 황정희, 곽현석, 2019), 학업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높고,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모와 본인이 설정해 놓은 지나친 기대치와 기준으로 작은 실수에도 우울을 느끼기 쉽다는 것이다(한겨레신문, 2016.8.29). 우울은 흔히 근심, 침울함, 무력감, 상실감 등의 부정적 정서 상태를 동반하는 그릇된 인지체계의 왜곡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서장애로 분류되기도 한다(강선경, 차유정, 2022). 이러한 우울상태가 심화되면 충동성과 공격성, 대인관계 문제. 자살 등의 문제행동을 야기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은 지속되어 청소년기 이후의 발달까지 정서장애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Clark, 2010).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기록”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30.28%가 우울을 느끼고 있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이들 중 17.5%는 중등도 이상인 불안위험군이나 우울위험군에 해당(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된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우울을 단순히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단순한 감정기복으로 간주하기에는 문제행동에 미치는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생활이 일상이 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전 연령층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였는데(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이는 불안정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온라인 공간으로 도피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강선경, 차유정, 2022). 특히 SNS는 오프라인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인맥관리 기능을 IT기술과 접목시킴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접근방법을 쉽게 해 주었다(오승석, 2010; 홍구표, 전혜성 2017). 그러나,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SNS 이용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 ‘중독’이라는 문제행동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와 우울, 문제행동인 SNS중독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배은숙 등(2020)은 학업 스트레스가 SNS중독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SNS중독 경향성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정연경(2009)은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해진다고 분석하였다. 황윤지(2020)는 우울, 불안 등의 사회·정서적 고독이 SNS중독 경향성에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곽효정과 강상준(2020)은 청소년의 스트레스(가정환경 스트레스,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SNS중독 경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여,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SNS중독을 일으키는 요인이며, 우울은 이 요인들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변수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또래애착은 또래들과 공유하는 정신적, 정서적 유대감을 뜻하며(Weiss, 1982), 청소년기에 발현하는 또래애착은 부모 애착을 능가하는 효과를 보일 수도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장휘숙, 1997).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이에 따라 부모와 조금씩 분화하며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며, 동기간 강력한 애착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Steinberg & Silverberg, 1986; 김혜영, 이영애, 2018). 애착은 각자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이에게 정서적 측면의 영향을 받는 유대감을 의미하며, 애착의 질은 안정감의 원천이 되는 애착 대상에게 의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애착은 자신과 남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리키는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통해 심리적 적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Bretherton & Munholland, 2008; 조영주, 2015).

        필립 플로레스(P. J. Flores)는 중독을 애착장애의 일종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모든 사회적 포유동물은 상호 작용 속에 있고 서로의 신경생리에 작용하여 서로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친밀함을 덜 느끼는 이는 약물남용이나 음주로 이를 대체하며 스스로를 압박하거나 반복적인 행동으로 정서적 친밀감을 대인관계에서 얻고자 한다고 본 것이다(김갑중 역, 2018). 또한, 현실에서 대인관계에 불만족하거나 벽을 느끼는 경우에 가상공간에서 맺어진 관계에 매료돼 더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이러한 측면에서 애착이 불안하게 형성된다면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한 관심과 애정을 보충하기 위해 가상 세계로의 회피를 추구하므로 SNS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최선우, 김승현, 2015; 정귀임, 김장회, 2016). 특히 최근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집단을 형성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과도한 SNS사용·게임이용 등의 일상 활동들이 ‘중독’이라는 문제행동으로 작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사이버폭력이 낮아지고(Burton. et al., 2013; 이창호, 이경상, 2015; 권진, 김미숙, 2019; 한다정, 김빛나, 2020), 집단따돌림과 다툼, 시기 등 친구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연결된다는 보고가 있다(박승민, 이주영, 2018). 반면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문제적 행동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도 공존한다. Willoughby(2008)는 친구와의 관계가 깊을수록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졌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Romera et al.,(2016)는 또래지지(peer support)라는 개념을 통해 사이버상의 잦은 폭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국내 연구에서도 김영희와 서정아(2007)의 연구에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잦을수록 인터넷 문제행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었고, 김현주와 황은숙(2012)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을 형성하는 하부 원인인 소외감이 휴대폰 오남용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거나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나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또래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상이 되어버린 과도한 SNS사용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이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아보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인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을 통한 또래애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우울이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을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우울과 SNS중독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또래애착에 의해 조절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업체를 통하여 스마트폰을 보유한 전국의 만14세에서 부터 만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편의할당추출(convenience quota sampling) 방식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22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했고, 유효응답을 추출하기 위해 일괄적인 패턴, 불성실한 응답을 사용한 분석결과를 제외한 유효응답 총 646명의 데이터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조사대상 참여자의 동의서와 본 연구의 연구자 전원이 연구자 윤리교육을 이수하였다.

      

      
        2.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1>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학업 스트레스가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을 통한 또래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 연구모형
          
          

          

        

        연구모형을 토대로 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우울과 SNS중독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을 통한 또래애착은 조절된 매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 분석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v.26.0)와 Process Macro SPSS(v.4.2)이고,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각 변수들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척도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문제의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우울과 SNS중독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Process Macro Model 1를 사용하여 조절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또래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14를 사용하였고, 또래애착에 의한 조건부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5,000회의 부트스트랩(Bootstrap)방법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의 평균지점과 ±1SD 지점에서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1) 독립변수: 학업관련 스트레스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 측정은 한미현과 유안진(1995)이 개발한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42항목 중 학교관련 스트레스 요인 7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주요 내용은 학업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성취, 긴장, 걱정, 부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되는 리커드 4점 척도이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원척도의 Cronbach’s α값은 .73이고, 본 연구의 학업관련 스트레스 Cronbach’s α값은 .86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SNS 중독
          청소년의 SNS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오윤경(2012)이 개발하고, 조성현과 서경현(2013)이 수정·보완한 SNS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오윤경(2012)은 Young이 개발한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8문항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검사인 K척도 20문항을 가져와 SNS중독 관련질문과 유사질문을 통합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20개의 문항은 SNS 집착 및 금단, SNS 과잉의사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 소비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되는 리커드 4점 척도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SNS중독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성현과 서경현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94이고, 본 연구의 SNS중독 Cronbach’s α값은 .95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우울
          청소년의 우울은 원척도인 Radloff(1977)의 우울척도를 전겸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우울척도 CES-D는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응답자들이 최근 일주일간 우울과 관련된 증상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7개 문항의 우울감정과 4개 문항의 긍정감정, 7개 문항의 신체 및 행동 둔화, 2개 문항의 대인관계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는 0에서 3점으로 1일 미만 기준 ‘극히 드물었다(0점)’, 1~2일 기준 ‘가끔 있었다(1점)’, 3~4일 기준 ‘종종 있었다(2점)’, 5~7일 기준 ‘대부분 그랬다(3점)’측정되었으며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긍정감정 4문항(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라 느낀다, 행복하다, 생활이 즐겁다)는 역점수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전겸구와 이민규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89이고, 본 연구의 우울 Cronbach’s α값은 .94로 높게 나타났다.

        

        
          4) 조절변수: 또래애착
          청소년의 또래애착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된 또래애착 척도 9문항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 25문항 중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3개의 하위영역 ‘의사소통’, ‘신뢰’, ‘소외’로 재구성하여 하위영역별 3개 문항씩 총 9개의 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황미경, 2010). 척도의 세부내용은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를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R).’,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되는 느낌이 든다(R).’,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R).’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되는 리커드 4점 척도로, 3개의 역문항(R)은 역점수로 처리하여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Armsden와 Greenberg척도에서의 Cronbach’s α값은 .69이고, 본 연구의 또래애착 Cronbach’s α값은 .79로 나타났다.

        

      

    

    

  
    
      Ⅲ.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는 여자 412명(63.8%), 남자 234명(36.2)으로 여자 청소년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은 만14세부터 만18세까지로 정규 학제상 학년으로는 중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2학년까지이며, 중학생이 277명(42.9%), 고등학생이 233명(36.0%), 자퇴·유학준비·대안학교 등의 기타항목이 136명(21.1%)이었다. 2022년 1학기 성적을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판단으로 기재한 성적은 매우 낮은 수준 6.3%(41명), 매우 높은 수준 8.2%(53명), 그 외의 수준이 전체의 85.8%(552명)을 차지했다. 본인을 제외한 동거인 수는 3명 동거가 전체의 67.1%(433명)으로 가장 높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412
            	63.8
          

          
            	남자
            	234
            	36.2
          

          
            	연령
            	만14세
            	164
            	25.4
          

          
            	만15세
            	137
            	21.2
          

          
            	만16세
            	116
            	18.0
          

          
            	만17세
            	117
            	18.1
          

          
            	만18세
            	112
            	17.3
          

          
            	학년
            	중학생
            	277
            	42.9
          

          
            	고등학생
            	233
            	36.0
          

          
            	기타
            	136
            	21.1
          

          
            	성적
(22년 1학기 기준)
            	매우 낮은 수준
            	41
            	6.3
          

          
            	낮은 수준
            	138
            	21.4
          

          
            	중간
            	253
            	39.2
          

          
            	높은 수준
            	161
            	24.9
          

          
            	매우 높은 수준
            	53
            	8.2
          

          
            	동거인 수
(본인제외)
            	1
            	28
            	4.3
          

          
            	2
            	128
            	19.8
          

          
            	3
            	433
            	67.1
          

          
            	4
            	39
            	6.0
          

          
            	5명 이상
            	18
            	2.8
          

          
            	계
            	
            	646
            	100
          

        

        

      

      
        2. 기술통계 및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 우울, 또래애착, SNS중독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피어슨(Pearson’s)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n=646)

          
          

        

        
          
            
              	연구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1. 학업관련 스트레스
            	2.58
            	.748
            	-.312
            	.192
            	1
            	
            	
            	
          

          
            	2. 우울
            	1.06
            	.553
            	.227
            	-.561
            	.479**
            	1
            	
            	
          

          
            	3. 또래애착
            	2.87
            	.499
            	.080
            	-.029
            	-.220**
            	-.484**
            	1
            	
          

          
            	4. SNS중독
            	2.11
            	.690
            	.228
            	-.668
            	.367**
            	.449**
            	-.160**
            	1
          

        

        
          
            **p<.01, ***p<.001
          

        

        

        먼저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SD)는 각각 학업관련 스트레스 2.58(SD=.748), 우울 1.06(SD=.553), 또래애착 2.87(SD=.499), SNS중독 2.11(SD=.690)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가 절대값 2와 4를 넘지 않아 정규분포성 기본가정에 부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학업관계 스트레스와 우울, SNS중독 그리고 우울과 SNS중독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나타났고,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또래애착, 우울과 또래애착 그리고 또래애착과 SNS중독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즉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우울·SNS중독, 우울과 SNS중독는 비례관계이고, 또래애착은 학업관련 스트레스·우울·SNS중독과 반비례관계이다. 이들 변수 중에서 우울과 또래애착의 상관관계 계수가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 관계에 있어서 우울의 매개변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odel 4를 활용하였다.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우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변수간의 회귀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92.107, p<.001), 설명력은 22.98%로 나타났다.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강해질수록 우울수준도 높아졌으며(standardized coefficients =.4793),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13.8603, p<.001).

        
          <표 3> 
				
          

          
            우울에 대한 학업관련 스트레스의 영향력 검증결과
            (n=646)

          
          

        

        
          
            
              	연구변수
              	coeff
              	s.e
              	st. coeff.(β)
              	t
              	LLCI
              	ULCI
            

          
          
            	상수
            	.1487
            	.0689
            	-
            	2.1595**
            	.0135
            	.2840
          

          
            	학업관련 스트레스
            	.3545
            	.0256
            	.4793
            	13.8603***
            	.3043
            	.4047
          

          
            	R=.4793, R²=.2298, F=192.107***
          

        

        
          
            **p<.01, ***p<.001
          

        

        

        다음으로, 독립변수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매개변수 우울이 종속변수인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표 4>로 살펴보면,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95.926, p<.001), 설명력은 22.98%였다. 종속변수인 SNS중독에 대하여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강해질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질수록 SNS중독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β)는 각각 .1990 .3511로 우울이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 
				
          

          
            SNS중독에 대한 매개효과 검정
            (n=646)

          
          

        

        
          
            
              	연구변수
              	coeff
              	s.e
              	st. coeff.(β)
              	t
              	LLCI
              	ULCI
            

          
          
            	상수
            	1.1687
            	.0864
            	-
            	13.5304***
            	.9991
            	1.3383
          

          
            	학업관련 스트레스
            	.1838
            	.0364
            	.1990
            	5.0455***
            	.1122
            	.2553
          

          
            	우울
            	.4384
            	.0492
            	.3511
            	8.9025***
            	.3417
            	.5351
          

          
            	R=.4794, R²=.2298, F=95.926***
          

        

        
          
            **p<.01, ***p<.001
          

        

        

        마지막으로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표 5>에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계수로 살펴보면, 총효과는 .3392, 직접효과는 .1838, 간접효과는 .1554이었다. 부트스트래핑 검정 결과 95%신뢰 구간에서 하한값(BootLLCI=.1143)과 상한값(BootULCI=.1985)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의 간접효과 유의성이 검정되었다. 즉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에 있어서 우울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효과성에 있어서 정(+)방향으로 나타나 SNS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1이 검정되었다.

        
          <표 5>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n=646)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총효과
            	.3392
            	.0339
            	.2727
            	.4056
          

          
            	직접효과
            	.1838
            	.0364
            	.1122
            	.2553
          

          
            	간접효과
            	.1554
            	.0214
            	.1143
            	.1985
          

        

        

      

      
        4. 우울과 SNS중독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우울이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160.308, P<.001), 2단계(F=82.110, P<.001), 3단계(F=57.570,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9.9%, 2단계에서 20.3%, 3단계에서는 21.2%로 모형의 설명력이 순차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우울(β=.446, P<.001)이 정적(+)영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SNS중독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의 또래애착도(β=.073, P<.001)는 정적(+)영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또래애착이 강할수록 SNS중독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우울과 또래애착 간의 상호작용항(β=0.427 P<.01)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우울이 증가할수록 SNS중독도 증가하는데, 이때 우울과 또래애착이 결합하면 우울에 의해 증가하는 SNS중독이 더 증폭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표 7>과 같이 조절효과의 유의성 재검정을 위해 SPSS PROCESS Model 1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진행한 결과, 또래애착이 M-1SD인 집단과 M+1SD인 집단에서 하한값(BootLLCI)과 상한값(Boot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재검정되었다. 따라서 가설 2도 채택되었다.

        
          <표 6>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검정(위계적 회귀분석)
            (n=646)

          
          

        

        
          
            
              	단계
              	구분
              	B
              	s.e
              	β
              	t
              	R²
              	△R²
              	F
            

          
          
            	1
            	(상수)
            	2.111
            	.024
            	-
            	86.724***
            	.199
            	.198
            	160.308***
          

          
            	우울
            	.308
            	.024
            	.446
            	12.661***
          

          
            	2
            	(상수)
            	2.111
            	.024
            	-
            	86.881***
            	.203
            	.201
            	82.110***
          

          
            	우울
            	.333
            	.028
            	.482
            	11.982***
          

          
            	또래애착
            	.051
            	.028
            	.073
            	1.825*
          

          
            	3
            	(상수)
            	2.140
            	.026
            	-
            	80.829***
            	.212
            	.208
            	57.570***
          

          
            	우울(M)
            	.330
            	.028
            	.478
            	11.933***
          

          
            	또래애착(Z)
            	.055
            	.028
            	.080
            	1.996*
          

          
            	M×Z
            	.059
            	.022
            	.093
            	2.639**
          

        

        
          
            *p<.05, **p<.01, ***p<.001
          

        

        

        
          <표 7>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검정(Bootstrap)
            (n=646)

          
          

        

        
          
            
              	
              	조절변수 수준에 따른 유의성 검정
            

            
              	Effect
              	S.E
              	t
              	LLCI
              	ULCI
            

          
          
            	-.4269(M-1SD)
            	.5065
            	.0617
            	8.2085***
            	.3853
            	.6276
          

          
            	.0175(Mean)
            	.6008
            	.0500
            	12.0154***
            	.5026
            	.6990
          

          
            	.5731(M+1SD)
            	.7187
            	.0668
            	10.7630***
            	.5876
            	.8498
          

        

        
          
            *p<.05, **p<.01, ***p<.001
          

        

        

      

      
        5.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을 통한 또래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
        앞의 분석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확인되었으므로, 두 모형을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SPSS PROCESS Model 14를 사용하였다. <표 8>과 같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13.8603, p<.001). 다음으로 SNS중독에 학업관련 스트레스((t=4.8252,p<.001)와 우울(t=8.8240, p<.001), 또래애착(t=1.9259, p<.05) 그리고 우울과 또래애착의 상호작용항(t=2.2539, p<.05)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
            (n=646)

          
          

        

        
          
            
              	
              	우울
            

            
              	coeff
              	s.e
              	t
              	LLCI
              	ULCI
              	R²
              	F
            

          
          
            	상수
            	-.9170
            	.0689
            	-13.3154***
            	-1.0522
            	-.7818
            	.2298
            	192.107***
          

          
            	학업관련 스트레스
            	.3545
            	.0256
            	13.8603***
            	.3043
            	.4047
          

          
            	
            	SNS중독
          

          
            	coeff
            	s.e
            	t
            	LLCI
            	ULCI
            	R²
            	F
          

          
            	상수
            	1.6810
            	.0985
            	17.0578***
            	1.4875
            	1.8745
            	.2396
            	50.4970***
          

          
            	학업관련 스트레스
            	.1756
            	.0364
            	4.8252***
            	.1041
            	.2470
          

          
            	우울(M)
            	.4822
            	.0546
            	8.8240***
            	.3749
            	.5895
          

          
            	또래애착(Z)
            	.1050
            	.0545
            	1.9259*
            	-.0021
            	.2121
          

          
            	M×Z
            	.1789
            	.0794
            	2.2539*
            	.0230
            	.3347
          

        

        
          
            *p<.05, **p<.01, ***p<.001
          

        

        

        또래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래애착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 안에서 하한값(BootLLCI)과 상한값(Boot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조건부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또래애착이 평균으로부터 높을수록 간접효과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1SD=.1439, Mean=.1721, +1SD=.2073)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의 관계에서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SNS중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업관련 스트레스, 우울, SNS중독의 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또래애착의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가 유의하게 조절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이 채택되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제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매개변수 우울을 통해 이르는 과정에서 또래애착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PROCESS Model 14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정하였다. 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 중에 우울과 또래애착의 상관관계 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SNS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의 관계를 우울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을 때 SNS중독도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배은숙 외, 2020)를 지지하고,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우울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우울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정연경, 2009; 이정인, 2022)과 맥락을 같이하며, 우울이 SNS중독을 높인다는 분석결과(곽효정, 강상준, 2020; 황윤지, 2020)와 일치한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과 SNS중독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또래애착이 SNS중독에 미치는 주효과와 우울과 또래애착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SNS중독도 증가되는데 이때 우울과 또래애착이 결합(bonding)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SNS중독을 더 악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조절변수인 또래애착이 SNS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또래애착이 증가할 때 문제행동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이창호, 이경상, 2015; 한다정, 김빛나, 2020)와 상반되며, 또래애착이 강할수록 문제행동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김영희, 서정아, 2007; 이종하, 2016)와 같은 맥락이다.

      넷째,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우울을 매개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또래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SNS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우울과 또래애착의 상호작용에 의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향력은 또래애착의 정도가 낮을 때보다 강할 때 더 크게 작용하여 우울수준이 높아지면 또래애착 강화가 더 크게 작동하여 SNS중독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을 통한 또래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 하나인 SNS중독에 학업관련 스트레스, 우울, 또래애착이 영향을 주는 과정과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연구로써 이들 4개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통합적 실천개입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 시기에만 그치지 않고, 성인이 된 후의 가정과 직장생활, 사회적응 등 일생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체계의 위험요인에 인식개선과 사회적 지원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우울·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의 피폐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된다(장택용, 2015).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취약하고, 고학년이 될수록 스트레스가 상승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의 스트레스 수준은 매 연도마다 제일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1). 이는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성적 및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등으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 불안, 무력감 등의 부정적 정서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도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인 우울이 SNS중독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사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 내의 학생의 정서·행동특성 검사와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청소년상담 1388채널·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가출·학업중단·인터넷상담·성매매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상담 및 긴급구조와 법률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정책지원은 각 부처가 정신건강 관리를 전문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자체적 여건이 미약하고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기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박진우, 허민숙, 2021). 이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사업 전반들이 단일 주무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행동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총괄부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강선경, 차유정, 2021). 따라서 청소년정책 전반을 기획, 관리, 집행, 책임지는 총괄부처가 필요하고, 허브에서 정신건강·디지털중독을 비롯한 각 영역별로 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일관성 있는 실천개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정신보건의료, 교육환경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합된 한팀의 전문가지원단 구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또래관계는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움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이다(심희옥, 심유림; 2009). 그러나 이러한 또래관계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가져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언행에 영향을 준다(곽금주, 2000). 이에 또래관계 안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친밀한 또래관계인 또래애착이 문제행동 간의 상관분석에서는 부적(-)관계로 또래애착과 문제행동(SNS중독) 간의 반비례 관계를 보였지만,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결합할 때 오히려 또래애착이 문제행동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또래집단에서 정서 및 사회생활을 관리하는 방식이 그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시대의 청소년들은 학업성적 및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감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적 위험요인들은 현실이고, 위험요인의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고 있지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부정적 정서에 대응하는 방식과 태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즉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의 강화 혹은 완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친화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으로 부정적 정서의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적절한 치료, 지속적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래상담이란 비슷한 연령으로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이 소정 시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또래친구들의 고민이나 문제해결을 조력하며 상호 간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전반의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채연희, 이현림, 2003). 청소년기는 또래의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에서 인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성을 기르며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래상담 지원활동은 조력자 및 피조력자 모두에게 청소년문제에 당사자이자 주체자로서 역할을 하고,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체계의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또래관계망에서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써 4가지의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한계가 있고,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음에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또래애착 정도를 구분하여 파악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사항이 보완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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